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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2012. 5. 30.

 법 원
SupremeCourtofKorea

담당부서 기획조정실

담당자
기획제1심의 장윤석 (☏ 3480-1214)

기획제2심의 양재호 (☏ 3480-1227)

공보 실 ☏ 3480-1451

시각장애인, 새 민, 다 화가  청소년 등과 

함께 하는 법원 음악회 개최  

■ 법원  2012. 5. 30. 본  1  강당에 ‘2012 법원과 함께하는 5월의 음

악회 ’-‘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’를 개최하 음 [19:00 - 21:00)

■ 이번 음악회는‘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’을 구 하  한 것 로‘지역사

회 의 친근하고 다양한 소통’을 해 평소 법원을 직  경험하지 못한 각계 

각 의 국민들에게 법원을 개 하여, 보편  언어인 음악을 통해 한데 어우러

지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 하 음 

 

■ 특히, 이번 음악회에는 법원장, 법 , 울시내 각  법원장, 각  법원 직원

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, 법원 인근 구의 지역주민(약 180명), 한빛맹학

교의 시각장애인[약 27명), 하늘꿈학교의 새 민 청소년  교사(약 26명), 다

화가  청소년  교사[약 25명], 울 각  법원의 시민자원 사자, 시민사법모

니 , 그림자 심원(합계 약 160명) 등을 청하여, 음악을 통해 함께 흡하고 

공감하는 더욱 뜻 깊  자리가 었음  

■ 음악회에 앞  법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테마로 일  시민들과 법원 직원들의 인

뷰를 담  동 상이 상 었고, 이어  법원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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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음악회는, 이택주 교 (이화여 )의 지  울 페스티벌 스트라의 연주 아

래 메조 소프라노 씨, 첼로 이 씨, 이 린 민 경씨, 테  나승 씨

가 참여하여 생상의 페라‘삼손과 데릴라’  가장 명한 아리아인‘그  음

에 내 마음 열리고’, 동진의‘ 이 면’등을 비롯하여 약 10곡을 공연하

음. 특히, 의 당 사장을 역임한 용  교 [추계 ]의 해 을 통해 

객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클래식의 매 을 할  있는 회가 었음 

.


